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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O 아태지역사무소장으로 한국인 임명 요청

[국민일보 11.3일자 보도 관련]

○ 농식품부가 FAO 아·태지역 사무소장 채용 시 추천서도 안 써줬

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,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인이

임명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장관 명의의 추천서한을 FAO

사무총장에게 발송하였습니다.

○ 11월 3일 국민일보 < 추천서도 안써줘 FAO 대표 후보 안

도와준 농식장관 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  

언론 보도내용

□ 유엔식량농업기구(FAO) 아시아·태평양 지역사무소장 채용 시

전 농촌진흥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추천서를 요청하

였으나 받지 못하여 낙마함



동 보도내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

□ 농림축산식품부(농식품부) 장관이 FAO 아·태지역 사무소장 채용

관련, 추천서를 쓰지 않아 전 농촌진흥청장을 사실상 낙마시켰다는

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
○ FAO 아·태지역 사무소장 채용 공고에서는 정부 등의 추천서를

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

- 또한, 동 직위 응모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아닌 개인 차원의 결정

이었고, 특정 후보자가 농식품부에 장관의 추천서를 공식적으로

요청한 적도 없습니다.

○ 다만, 통상적으로 국제기구 고위직에 자국민이 진출할 경우,

소관 부처의 장 등이 자국민을 지지하는 서한을 보내는 것이

국제관례이며, 지지의 형식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

○ 농식품부는 한국과 아·태지역 간 농업협력 수준을 높이기 위해

동 직위에 훌륭한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한국인이 임명되기를

희망하는 내용의 장관 명의 서한을 FAO 사무총장에게

`20.3.4. 발송하였습니다.

- 농식품부는 동 직위 채용을 위한 최종 면접후보자 명단에 2명의

한국인 후보자가 포함된 것으로 인지하여, 단수의 후보자가 아닌

복수의 능력있는 한국인 후보자 가운데 임명되기를 희망하는 추천

서한을 보낸 것이며, 이후 면접 등 FAO 내부 절차를 거쳐 최종

적으로 이 중 한 명의 한국인이 동 직위에 채용되었습니다.



□ 참고로, 동 직위에 채용된 김종진 사무소장은 농식품부에서 30여년 간

재직하면서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,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과

통상정책관(1급 상당) 등 국제농업통상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2013년

한국인최초로 FAO 본부 고위직(D-2)으로부임한 국제농업통상 분야의

전문가입니다.


